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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은 참 영웅이다


16-02-24a

미국과 한국 또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창업자들은 우리들의 참 영웅들입니다. 이 병철씨가 경상남도의 소도시에서 작은 상점으로 시작한 창업정신은 오늘의 삼성이라는 한국 제일의 기업을 낳았습니다. 샘 월튼이라는 창업자가 아캔사주에서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한 사업이 오늘의 월마트라는 직원 수로 볼 때 미국 제일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창업은 용기와 끈기를 필요로 하지만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뭣보다도 모험을 감수하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제를 밀어주는 힘은 주로 창업주들입니다. 

미국에서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를 성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1980년 이후로 포춘 잡지가 선정한 500 대기업체에서는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3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창업주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70년대에 창업을 했습니다. 서서히 성장을 하여 1980년에 38명의 직원으로 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0년에 와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종업원 수가 3만 1000 명에 달했고 연간 매출은 218억 달러이며 총 주식의 가치는 362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경제 가치를 형성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80년에는 포춘 500 대기업이 근로자의 20%를 고용했습니다. 즉 5명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후반에 와서는 14명중의 한 명만이 포춘 500대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970 연대에는 1년에 2000개의 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1년에 110만 내지 120만 개의 새로운 업체가 탄생을 합니다. 99%의 고용주는 소규모 업체들이며 새로운 일자리 중의 75%는 이런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서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니 창업업체들이 주를 이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경제를 밀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주들을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현저합니다. 1970년에 여성 창업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소유주인 업체는 전체 업체 사업체들 중 4% 정도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여성이 소유주인 업체들이 1200만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했는데 이 숫자는 포춘 500 대기업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대에 들어와서 모든 기업체의 40%를 여성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238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주들의 진출도 놀랍지만 여성 창업주들의 눈부신 진출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에서 직장을 잡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커리어는 스스로 자기 업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1994년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70%가 앞으로 자기 개인의 사업체를 갖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최고 간부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들 중의 3분의 1이 생을 다시 산다면 자기 개인의 사업체를 갖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의 간부들이나 아직 생업 전선에 뛰어 들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다 창업의 의욕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반듯이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할리 데빗슨이라는 미국 최대의 오토바이 회사가 경영난에 처해서 파산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수명의 중간 간부가 회사를 인수해서 완전히 경영을 쇄신하여 흑자운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할리 데빗슨은 13억 5천만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직원들이 인수하여 성공을 시킨 예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할리 데빗슨 외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잭 스타크는 미주리 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인터내이쇼널 하베스터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간부급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에 이르자 그는 몇 명의 동료직원들과 함께 10만 달러를 모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890만 달러를 융자받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벤즈 회사가 보내오는 자동차 엔진을 재생하는 그 회사는 스타크가 인수할 당시에 겨우 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직원들이 인수하여 경영을 혁신한 결과 지금은 1500만 달러의 매출에 건전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업정신의 열매입니다. 1980 이후 미국의 부의 95%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위업은 창업주들의 공헌이 가장 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끝
